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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엑스포 기념품(키링)은 조달청 물품분류지침에 
따른 소모품에 해당되므로, 물품관리대장 미등재는 
예산편성지침 위반사항이 아님

<보도 주요내용>

  9.9.(월) 경향신문은 「세금으로 만든 ‘김건희 키링’.... 산자부 “물품관리

대장 원본 없음”」에서 세금을 들여 구입한 물품의 물품관리대장 미등재는 

예산편성지침 위반사항에 해당해 행정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부산엑스포 기념품 키링(취득단가 4천원 미만)은 “일반수용비로 취득한 

물품 중 취득단가 50만 원 미만인 물품”으로 조달청 물품분류지침 제2조

(물품분류기준)의 분류 중 “소모품”에 해당됨. 소모품의 경우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1조(법의 적용을 일부 배제하는 물품)에 따라, 물품관리법 제24조

(표준서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따라서 부산엑스포 기념품 키링의 물품

관리대장 미등재는 법령 위반사항이 아님.

  정부는 부산엑스포 유치지원 활동시 한국의 특색있는 매력을 알릴 수 

있도록 다양한 기념품을 활용하였으며, 키링은 BIE 총회, 심포지엄 등 파리 

현지 대규모 행사, 재외공관 행사, 관계부처 해외유치 활동, 기타 유치위

원회 회의에 배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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